
“정치 독립 위협하는 이사는 사퇴하라”
이석래 이사 저지 피케팅

“정치 독립 위협하는 이석래는 사퇴하라!”

“정권 되찾으러 KBS에 왔나 이석래는 사퇴하라”

“해노 행위 공개발언 이석래는 사퇴하라!”

첫 이사회 참석을 위해 본관에 들어선

이석래 이사를 향해 울려펴진 구성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석래 이사는 본인의 말을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KBS본부
[활동보고] 2021. 9. 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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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쟁취가 이 이사의 소신이라면 KBS를 떠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권 하수인 처단”이 공영방송 이사의 언어입니까? 공영방송인의 말입니까?

광화문을 헤매는 정치 낭인이나 할 법한 살기 어린 말입니다.

이석래 이사의 말로 KBS에 단두대를 세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절차로

둘로 쪼개진 공영방송을 더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임직원에게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외부에서 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맞서 KBS를 보호하는 것도 이사의 역할입니다.

어느 정권의 처참한 말로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KBS 직원이 정권 편향적으로 ‘처단’ 운운하며 사회를 분열시켜놓고

본인의 양심과 소신이니 존중해달라고 하면

이사회는 침묵할 것입니까?

언론노조 KBS본부의 단호한 일침 앞에, 이석래 이사는 이사회장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이사는 KBS본부의 지적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신임 이사들은 공영방송 이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곱씹기 바랍니다.

이석래 이사는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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